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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CSR 아카데미 개최 결과 보고 (5/11, 5/25)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17년 5월 11일과 25일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기관의 CSR 및 

사회공헌부문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 CSR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MYSC, 사회공헌정보센터, 대한상사중재원(한국NCP사무국)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7 CSR 아카데미’는 CSR 및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글로벌 지속가능성 동향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영리와 비영리 간 임팩트 파트너십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특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사업과의 연계를 직접 적용해보는 워크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5월 11일 진행된 1일차 CSR 아카데미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의 경제발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개발 초기부터 환경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하듯,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CSR 활동이 필수적이다”며 사회에서 기업이 갖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해졌고 기업도 그에 부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한국바스프㈜ 임재영 사장은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경영 전략에 통합하기 위한 바스프의 원칙과 

목표를 설명하고, 기술력을 바탕에 둔 환경 경영 등 바스프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공유하여 

기업의 장기 비전과 전략으로써 지속가능성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작된 첫 번째 세션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팀장은 글로벌 목표와 기업 

지속가능성 동향에 대해 강연하며 사회책임투자, 기후변화 대응, 노동인권, 반부패 등 향후 

다가올 CSR관련 주요 변화를 언급하고, 앞으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내재화하기 위한 리더십의 강한 의지와 전략적 접근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오현석 기획관리본부장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노사관계, 

인권, 환경, 소비자문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 사례를 공유하고, 다국적 

기업이 주의해야 할 국제 분쟁 위험 이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사회공헌정보센터 우용호 소장은 “기업은 경영 전략 상에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하여 전략적 

CSR을 시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영리와 비영리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 혁신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CSR활동을 확산시키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MYSC 박정호 CSO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하는 ‘콜렉티브 임팩트’를 소개하며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중추지원조직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콜렉티브 임팩트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MYSC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5월 25일 진행된 2일차 CSR 아카데미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중장기 글로벌 아젠다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학계, 시민사회 모두에게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을 제시하고 있다”며 “SDGs 

달성에 있어 핵심 역량, 자원,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기업이 시민사회 및 

학계와 협력을 통해 사회의 여러 도전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팀장과 MYSC 박정호 CSO는 17개 SDGs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대한 설명과 기업의 이행 전략 사례 공유를 통해 SDGs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사의 관심 이슈에 따라 SDGs 목표를 선정하여, 기업의 핵심 역량을 활용하여 사업에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여 팀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SDGs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 실제 사업과 기업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인식 확산 및 산업별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한 문서를 발간하고,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주한외국대사관과 함께하는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개최 안내 

(스웨덴 6/21, 영국 6/22) 
 

 

[스웨덴 세미나 참가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0DFWVHcMsk_i78aVM0zuYAVgrYpUKWTCr2EM-VZnqPqXtcw/viewform?c=0&w=1


 

 

 

 

 

 

 

 

 

 

 

 

 

 

 

 

 

 

 

 

 

 

 

[영국 세미나 참가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TigD5vCfFjySIIg8JAwGVUze36QR2D1wKZ7M4UesLFwRWHg/viewform?c=0&w=


3.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한국 방문 보고서 내 UNGC 참여 권고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은 한국시간으로 5월 24일 한국 방문 보고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은 세계 각국 정부 및 기업의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준수 실태를 평가하는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조직으로서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지침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명시하고,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 침해를 방지 및 해결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인권과 다국적 기업 및 기타 비즈니스 기업 문제에 대한 실무그룹의 대한민국 

방문 보고서>는 작년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실무그룹이 한국에 머무르며 실시한 국내 기업 

내 인권 실태 조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의 4장(기업과 인권에 대한 인식)과 

6장(결론 및 권고)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언급되었습니다. 실무그룹은 2015년 

개최된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의 ‘기업과 인권 세션’을 사례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내 

기업들의 높아진 관심을 조명하고, 기업에 대한 권고사항 87항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및 관련 협회에 참여하여 이행원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의 이행 경험을 학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실무그룹은 방한 기간 동안 인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도 면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금번 공개된 보고서는 오는 6월 8일 열릴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 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입니다.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016년 한국 방문 보고서(영문) 보기 

http://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si=A/HRC/35/32/Add.1


본부 소식 
 

 

1. 호주 기업들, 현대판 노예방지법 제정 논의  

 

 

 

 

 

 

(2017년 4월 7일, 호주 시드니) – 지난 4월 6일, 기업, 정부, 투자자 및 NGO대표 등 100여명은 

현대판 노예 근절을 위한 기업의 법적 이행 조건을 제시하는 호주 현대판 노예방지법(Australian 

Modern Slavery Act)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유엔글로벌콤팩트 호주협회가 주관하는 ‘현대판   

노예 근절을 위한 포럼(Modern Slavery Forum)’에 참석했습니다. 오늘날 현대판 노예는 

인신매매부터 강제 노동, 특히 빚 상환을 위한 노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그 수는 

4,58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중 66.4%가 호주 및 호주 공급망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됩니다. 복잡한 기업 공급망으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으나, 현대판 노예를 통한 

불법적인 이익은 매년 약 1,500 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호주협회는 기업, 정부, 투자자 및 NGO 대표들에 현대판 노예제도가   

호주 기업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호주 의회에서 진행 중인 현대판 노예방지법 

도입을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앤드류 포레스트(Andrew Forrest) 

워크프리(Walk Free) 재단 창립자 겸 포테스큐메탈스 그룹(Fortescue Metals Group) 회장,     

샤란  버로우(Shran Broow) 국제노동조합총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사무총장, 크리스 크루더(Chris Crewthe) 호주 외교 및 대외원조위원장이 연사자로 참석한 본 

포럼은 현대판 노예제도가 가져오는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는 한편, 현재 영국에서 

시행 중인 현대판 노예방지법의 보고 의무와 같은 새로운 법령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조명하고, 이를 위한 입법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엘리스 코프(Alice Cope) 유엔글로벌콤팩트 호주협회 선임매니저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기업들의 이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자자와 

소비자, NGO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도 기업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는 기업들이 현대판 노예제도의 철폐와 이를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가적 

논의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오틴토 그룹(Rio Tinto Group) 인권 고문 겸 UNGC 호주협회 인권 리더십 그룹 팀장인 바네사 

짐머맨(Vanessa Zimmerman)은 “현대판 노예제도는 기업들이 경계하고 대응해야 할 범세계적인 

이슈입니다. 리오틴토 그룹은 현대판 노예제도가 인권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핵심 가치를 따르는 것에서 나아가 공급망을 포함하는 리스크 관리가 기업의 명성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선두적인 호주 기업들은 현대판 노예제도의 실제적잠재적 영향을 식별하고, 기업 운영 및 

공급망 내 관련 인권 리스크 식별과 논의에 협력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앤드류 포레스트(Andrew Forrest) 회장은 “현대 노예제도 철폐를 위해 공급망 감사를 비롯하여 

조직 내에서 실현 가능한 다각도의 노력을 취한 호주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은 매우 

적절하였습니다. 공급망 내 현대 노예제도는 심각한 윤리문제에서 나아가 글로벌 기업에 있어 

장기적인 위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호주 현대판 노예방지법(Australian Modern Slavery 

Act)과 같은 새로운 법규는 기업의 평판 리스크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촉진할 것 

입니다. 점차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인권 관련 활동과 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정부는 입법조사의 일환으로 기업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공급망 내 노예제 근절에 있어 

겪는 어려움들을 보고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포레스트 회장은 “호주 기업과 CEO 들은 

노예제 철폐에 앞장서는 동시에 아태지역을 포함한 전세계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호주 정부의 

선두적인 노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이에 모든 기관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강력히 

권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입법조사는 영국 및 해외에서 기업 활동하는 연매출 3,600만 파운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또는 기업의 공급망 내 노예제 및 인신매매 방지 절차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2015 년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UK Modern Slavery Act)의 도입과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령 하에 1,500개가 넘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ANZ 은행 (ANZ Bank), 

비에이치피 빌리턴(BHP Billiton), 커먼웰스 뱅크(Commonwealth Bank), 랜드 리스(Lendlease), 

콴타스(Qantas), 리오 틴토(Rio Tinto), 텔스트라(Telstra), 웨스파머즈(Wesfarmers)를 포함해 호주에 

본사를 둔 10개사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유사 법 개정은 호주가 지역 내 노예제도 

철폐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대판 노예제도법 도입을 위한 호주 정부 입법 제안서 보기 

http://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Joint/Foreign_Affairs_Defence_and_Trade/ModernSlavery


 

2. 중남미 리더들, SDGs 달성 위한 기업의 역할 포럼 참석 

 

(2017 년 4 월 28 일, 멕시코 시티)-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LSAC)와 공동으로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시행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세션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라틴아메리카 포럼(Latin America Forum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일환으로 기업, 정부, 시민사회 및 유엔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석 하에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알리시아 바르세나(Alicia Bárcena)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 사무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제시카 파이에타(Jessica Faieta) 유엔개발계획(UNDP)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부장, 

유엔글로벌콤팩트 아메리카 지역 협회장의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칠레 사회개발부 장관, 유엔 

아르헨티나 상주조정관,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 및 멕시코 행정자치부 디지털 

거버넌스 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지속가능발전의제(SDGs Agenda) 이행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기회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폐회식에서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및 지역협회들과의 전략적 제휴 체결을 

발표하고, 중남미 지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 지원을 위한 다자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 ’201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라틴아메리카 포럼’에 대해 알아보기  

 

 

 

http://foroalc2030.cepal.org/2017/en


3. 2017년 유엔글로벌콤팩트 주요 행사 안내 

 

 

일시 및 장소 행 사 명 

6 월 5-9 일 

(뉴욕 UN 본부) 

UN Conference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SDG 14 

- 주최: 스웨덴 정부, 피지 정부  

7 월 18-19 일 

(뉴욕 UN 본부) 
2017 Global Forum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 

7 월 18 일 

(뉴욕 UN 본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usiness Forum 

9 월 11-15 일 

(이탈리아 토리노)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9 월 18 일 

(뉴욕 UN 본부) 
United Nations Private Sector Forum 2017 

9 월 21 일 

(미국 뉴욕) 
UNGC Leaders Summit 2017 

11 월 27-29 일 

(스위스 제네바) 
2017 UN 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참여를 원하는 회원사는 협회 사무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소식 

 

1. KT ‘감염병 확산 방지’ 제안, 阿서 첫 결실 

 

세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하자는 KT의 제안에 아프리카에서 첫 응답이 

왔다.  

 

KT는 29일(현지 시간)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사파리콤 본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사파리콤은 케냐 1위 통신사업자로, 케냐 

무선통신 시장의 71.2%(약 2500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 시설이 열악한 케냐에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모바일뱅킹 시스템 ‘엠페사’를 선보이는 등 국제 사회에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번 MOU에 따라 양측은 케냐 보건부와 KOTRA의 협조를 얻어 ‘로밍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형 

감염병 확산 방지 모델’을 구축한다. KT는 사파리콤에 문자메시지 발송과 빅데이터 등 관련 기술 

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두 회사는 감염병 외에 보건, 교육, 농업, 신재생에너지, 

공공안전, 지능망 교통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MOU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계적 감염병 확산을 막자는 KT의 제안에 대한 해외 통신사의 

첫 번째 응답이다. KT는 지난해 6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 리더스 

서밋’에서 유엔과 각국 정부, 세계 통신사업자들에게 “로밍 데이터로 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미리 파악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황창규 KT 회장도 올해 4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디지털경제 다자간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같은 제안을 했다. 

 

사파리콤의 서비스 지역인 케냐 나이로비 국제공항은 아프리카 중동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항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관문이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중동을 연결하는 허브 공항인 

만큼 KT는 사파리콤이 감염병 확산 방지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냐 보건부도 주변국인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재발한 에볼라를 비롯해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등 국가재난형 감염병이 빠르게 퍼지는 것에 위기를 느끼고 이번 MOU에 

공감했다. 

 

- 원문보기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70530/84643535/1


2. 일ᆞ가정 양립 지원…CJ, 혁신적 기업문화 또 장착했다 

 

 

 

 

 

 

 

 

 

 

 

 

지난 2000년 대기업 최초로 ‘님 호칭’과 복장자율화 등을 시행하면서 기업문화혁신을      

선도했고 이를 바탕으로 빠른 그룹 성장을 이뤘던 CJ가 또 한번 획기적 조치를 내놨다.     

CJ그룹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에게 글로벌 도전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기업문화 혁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일ㆍ가정 양립 방안을 마련했다. 자녀를 둔 CJ 임직원은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로 한 달간 ‘자녀 입학 돌봄 휴가’를 낼 수 있다. 

남녀 관계없이 2주간은 유급으로 지원하고 희망자는 무급으로 2주를 추가해 최대 한달 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다.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돌보아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눈치를 보지 않고 하루에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신설했다. 

 

아울러 임신ㆍ출산과 관련해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현행 

5일(유급 3일ㆍ무급 2일)인 남성의 출산휴가(배우자 출산)를 2주 유급으로 늘렸다.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기존에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와 출산이 임박한 36주 

후에만 신청할 수 있던 ‘임신 위험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2주와 36주 사이에 8주를 

추가해 매일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직원들의 글로벌 비전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노크(Global Knock)’와 ‘글로벌 

봐야지(Global Voyage)’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글로벌 노크’는 어학연수, 글로벌 직무교육, 

체험 등을 위해 최대 6개월까지 글로벌 연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자기   

주도적으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5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 전원이 신청 가능      

대상이다. ‘글로벌 봐야지’는 그룹 내 신임과장 승진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연수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올해 승진한 그룹의 800여명 신임과장들은    

각 사별 글로벌 진출 국가에서 해외연수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유연한 근무 환경 및 창의적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실시키로 

했다. 우선 5년 마다 최대 한달 간 재충전과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창의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등 5년마다 4주간의 휴가를    

낼 수 있으며, 근속 연수에 따라 50만~50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한다. 임직원들이 장기휴가를 

통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갖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찾게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하루 8시간 근무를 바탕으로 출퇴근 시간을 개인별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시행되고 퇴근 이후와 주말에 문자나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한 부서나 직무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다른 

직무에 지원할 수 있는 ‘커리어 챌린지(Career Challenge)’ 제도, 입사 후 10년 이내 임원 

승진이 가능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전문성과 역할, 성과를 

중심으로 인사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이 같은 기업 문화 혁신은 평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내 꿈은 함께 일한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이고, 문화와 인재를 통해 그레이트(Great) CJ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온 데 따른 것으로, 2020년 매출 100조원을 실현하는 ‘Great CJ’ 비전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치다.  

 

조면제 CJ 인사지원실장(부사장)은 “이번 기업문화혁신을 통해 임직원들의 성장과 도전을   

촉진하는 열린 기회를 제공하며,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업문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했다.   

 

- 원문보기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523000132


3. 자사 사업장서 근무한 협력사 직원 질병 걸리면 LG디스플레이, 의료비 지원 

 

LG 디스플레이가 자사 사업장에서 근무한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중 암이나 특이 질병에 걸릴 

경우 업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LG 디스플레이는 28 일 

"임직원들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희귀·난치 질환에 걸릴 경우, 구체적인 발병 원인이 규명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수술·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원 대상에는 본사 사업장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협력사 직원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앞으로 발생하는 질병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가 설립된 1998 년 11 월 이후 

일했던 근무 경력자들의 과거 질병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LG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과거 1 년 

이상 회사에 근무했다면 전·현직 구분 없이 지원하고, 생산 현장이 아닌 일반 사무직 직원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의료비 지원 대상과 규모는 한국산업보건학회에서 선정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보건 지원보상 

위원회'가 결정키로 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원보상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0 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LG 디스플레이 이방수 경영지원그룹장(부사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회사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質) 향상을 위해 선진적인 산업보건 

제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 원문보기 (조선일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8/2017052801841.html


4. 밀알심장재단, 키르기즈스탄과 심장수술 업무협약 체결 

 

 

 

 

 

국립심장병원장 (맨 왼쪽), 밀알심장재단 이정재 총재 (오른쪽에서 네번째), 대한민국 대사 (오른쪽에서 세번째) 

 

본 기사는 2017년 5월 2일 밀알심장재단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입니다. 

 

밀알심장재단(이정재 총재)은 5월 2일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 국립심장병원에서 키르기즈스탄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밀알심장재단은 1987년 국내에서 

설립되어 지금까지 전 세계 22개국 심장병 환자 3,200여명에게 새 생명을 전하였으며 

키르기즈스탄에서는 2011년부터 심장병 어린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수술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40여명에게 새 생명을 전하였다. 이번 MOU체결을 통해 매년 60여명의 심장병 

어린이들을 수술할 계획이며 또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인재 양성에도 힘 쏟을 계획이다.  

 

대한민국 정병후 대사는 축사에서 밀알심장재단의 지금까지 업적과 노력을 치하하면서 “특별히 

지금까지 키르기즈스탄 보건부 장관과 직접 만나 심장병 환자에 대한 많은 의견교환을 

가져왔으며 더군다나 올해는 한.키르기즈스탄 수교 25주년의 해에 이번 MOU를 체결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아이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다며 격려의 

인사를 건넸다.  

 

보건부 탈란트벡 바띠랄리엡 장관은 “키르기즈스탄의 심장병 아이들을 위해 먼 곳에서 와주신 

밀알심장재단 이정재 총재님께 특별히 감사를 전하며 이번 체결식이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어 한.키르기즈스탄 수교 25주년이 더욱 빛을 발하기를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밀알심장재단 이정재 총재는 “이번 MOU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하며 키르기즈스탄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전하고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훗날 

아이들이 큰 사람이 되도록 꿈을 전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인사를 건넸다. 특히, 한국에서 

가져온 심장수술용 의료장비를 병원 측에 기증할 때는 큰 박수와 함께 기쁨과 탄성이 터져 

나왔다. 또한, “밀알심장재단은 세계 최초로 전 세계 22개국 수술 받은 심장병 환자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2017년 세계대회를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 심장이 뛰는 그날까지 

밀알심장재단은 이 일을 계속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CSR 뉴스 

 

1. [기  고] 성평등,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토대 

 

“성평등은 모든 평등의 출발이며, 인권의 핵심가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0 대 공약 중 하나인 성평등 정책의 슬로건이다. 이 공약 안에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및 유리천장 타파,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권 보호, 젠더 폭력 방지 등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여성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남녀 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대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남녀동수내각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초대 내각에서 30%를 여성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 역시 OECD 평균 수준이다. 공교롭게도, 며칠 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내각의 절반인 11 명을 여성으로 임명해 남녀동수 내각 대선 공약을 이행했다. 

우리나라도 연일 파격적 인사를 단행 중인 문 대통령이 어떤 여성 인사들을 기용해 약속을 

실천해 나갈지도 내각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하다. 

 

그러나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관련 이슈에서 현재 한국의 성적표는 형편없다.      

특히, 기업 내 여성의 위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며칠 전 도쿄에서 열린 2017 

세계여성지도자회의(Global Summit of Women, GSW)에서 미국의 한 여성경제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20 개국 중 최하위이며, 

아태 지역 기업들은 아프리카 지역의 기업들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짐작은 했지만 

생각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4 월말, 독일 베를린에서는 G20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주관으로 개최된 

여성경제정상회의(W20, Women20)에서 성별격차 철폐 및 여성을 경제에 참여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 여성의 디지털 접근성 및 금융 포용성 제고, 여성 

창업을 돕기 위한 펀드 조성 등의 논의를 토대로 실행권고안이 7 월 G20 정상회의에 제출된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도 문대통령의 다자외교의 데뷔 

무대가 될 G20 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 기업의 역할과 노력이 못지 않게 

중요하다. 기업이 시장 및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엔여성기구가 협력해 2004 년 출범한 ‘여성역량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EPs)’ 이니셔티브에는, 현재까지 전 세계 약 1000 명 이상의 CEO 가 



서명하고 기업들이 양성평등 내재화를 통해 기업의 다양성과 포용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 년 G7 정상회의에서는 7 개국 정상 및 정부들이 이 원칙(WEPs)의 지지를 

공동 선언문에 명시하고, 전 세계 기업들이 WEPs 를 기업활동에 통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은 관심과 인식 정도가 미미하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는, 중국과 인도의 인구 규모 및 구매력에 

맞먹는 ‘신흥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대통령의 슬로건으로 돌아가 ‘성평등은 모든 

평등의 출발이며, 인권의 핵심가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평등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중 하나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  

 

- 원문보기 (뉴스토마토) 

 

 

2. [트렌드] ‘사회적기업’ 키워 일자리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거 육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정책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 효과도 얻는다는 게 취지다. 일각에선 정부 지원금만 타내면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이나 조합이 난립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정책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54013


 

이달 TF 구성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부 산하 정책조정국은 이달 안에 협동조합정책과를 중심으로 인원 10명 

안팎으로 ‘사회적 경제 TF팀’을 구성한다. TF팀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맞춰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는다는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기재부 

판단”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는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두 개다. 기재부는 민주당 발의 법안을 토대로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법안에 적시된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상호금융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새 아젠다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조직 개편에서는 

일자리수석실 산하에 사회적경제비서관(1급) 자리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이니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동시에 시민 

생활, 복지 서비스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문 대통령과 사회적 경제 관련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시절인 2013년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협동조합은 일자리, 복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가 2015년 

실태조사를 한 결과 협동조합의 취업계수(산출액 10억원의 생산에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21.4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6.4명보다 높았다. 평균 종사자 수도 2013년 7.1명에서 지난해 

8.2명으로 증가했다.  

 

■ 사회적 경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다. 

 

- 원문보기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52449021


3. [인터뷰] “착한 기업이 세상 바꾸며 번영 이어가” - 게오르그 켈 前 UNGC사무총장  

 

 

 

게오르그 켈(Georg Kell) 전(前)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세계 최초로 

ESG(환경·사회책임·기업지배구조) 퀀트펀드를 개발한 금융회사의 경영진으로 잘 알려졌지만,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전도사’로 더 유명하다. 매번 세계은행 총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와 함께 전 세계를 돌며 지속가능 발전을 주문하고 

있는 켈 전 사무총장은 “착한 기업이 세상을 바꾸며, 오랜 번영을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만든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유엔 산하기구·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국제기구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재직 시절 이 단체 활동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다. 실제로 켈 전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기업윤리연구소 ‘에티스피어(Ethisphere Institute)’에서 실시하는 ‘윤리경영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2011년부터 매년 뽑히고 있다. 퇴임 후 금융사 아라베스크 파트너스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켈 전 사무총장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좋은 기업(Good Company)이란 

구성원·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을 의미하며, 이들 회사는 실제로도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신이 만든 유엔글로벌콤팩트를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토대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세계적 규모의 단체(Initiative)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다. 현재 

160여 개국의 다양한 기업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양극화로 치닫는 

세계 경제·무역 질서에 사회적 합리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때문에 가입한 기업들은 단순히 회사의 

발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계 경제와 사회가 더욱 안정되고 정당하며 포괄적인 

번영을 이뤄낼 것인가’를 고민한다. 노동 착취와 부패, 소득불평등은 기업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다. 우리는 이런 것들과 단호하게 맞서 싸운다. 반기문 전 총장이 주도한 어젠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사회적 포용, 경제 성장, 지속가능한 환경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단적으로 금융업계에선 환경 등을 주제로 한 금융상품의 경우, 상품 구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한다.  

그건 어찌 보면 과거 산업화의 혜택을 많이 받던 기업 쪽에서 보는 시각이다. 녹색 산업이라는 

건 충분히 이익이 날 수 있는 분야다. 현재 내가 일하는 회사 아라베스크(Arabesque)의 뜻은 

직역하면 이슬람교 사원의 벽면 장식이나 공예품의 장식에서 볼 수 있는 아라비아 무늬를 

뜻하지만, 그보다는 문자·식물·기하학적 모티프가 어우러진 곡선을 의미한다. 우리는 ‘패턴의 

아름다움, 수학의 미’라는 뜻에서 이 단어를 회사명으로 선택했다. 윤리경영은 미학적으로 보면 

아라베스크다. 우리가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와 200여 개 논문을 분석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했는데, 친환경적이면서 사회 책임의식이 강하고,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계, 예를 

들어 화학·자동차 회사에서도 가장 빠르게 이익을 내는 품목들은 환경 관련 분야다. 

 

경기 침체가 빈곤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 

아니다. 지금의 상황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꿈꾸는 기업에는 기회다. 기업들은 ‘SDGs’를 추가 

비용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어찌 보면 이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환경 

분야에서 가장 큰 시장인 유럽은 여전히 경기가 침체돼 있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녹색 성장에 

회의적이다. 혁신이나 창조는 위기의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법이다. 모름지기 성장을 꿈꾸는 

기업이라면 힘든 상황일수록 혁신이나 창조와 연계된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스타트업 중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곳이 많다. 앞으로 이들 분야에서도 글로벌 

거대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가.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경제 개발에 있어 중요하다. 성장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기술적인 것만 잘 갖춰진다면 마이크로소프트 규모로 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사회적 기업들은 경제 개발에 있어서 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여전히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마케팅의 일환으로 여기는 기업인들이 많다. 

물론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CSR을 PR(기업 홍보) 정도로 여긴다. 하지만 CSR이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최근 몇몇 기업들은 CSR을 계량화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단순한 고객과의 소통 수단에서 계량할 수 있는 회사 자산으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CSR은 분명 기업 성장과 떼려야 뗄 수가 없다. 

  

- 원문보기 (시사저널) 

 

http://m.sisapress.com/journal/article/168942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5 월 16 일부터 6 월 1 일까지 UNGC 본부의 승인을 받아 UNGC 본부와 한국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0 곳입니다. 

 

 

 

2. COP/COE 제출회원 
 

 

5 월 16 일부터 6 월 1 일까지 7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사람과세계경영학회 

 국제뇌교육협회 

 제주관광공사 

 유환아이텍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우리은행 

 포스코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비영리기관을 위한 참여보고서(COE) Basic 템플릿 다운받기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

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i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

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unglobalcompact.kr/wp/wp-content/uploads/2017/03/Basic_COE.pdf
http://www.unglobalcompact.kr/wp/wp-content/uploads/2017/03/Basic_COE.pdf


3. 2017 년 연회비 납부 안내 

 

▪ 2017 년 2/4 분기 연회비 납부 회원 

   

※ 2/4 분기 납부기한: 2017 년 6 월 30 일까지  

청구서 재발행을 원하시면 협회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글로벌콤팩트 가입자와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와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연간 기부를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 재단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COP 또는 COE가 Active 상태인 회원사에 한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극지연구소, 콘크리닉, 조은시스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대아산, 우리은행, 강원랜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SK이노베이션, 한국마사회, 태광실업,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KB국민은행, NS홈쇼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열매나눔재단, 한국수자원공사, 유환아이텍,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피플포피스, 내부장애인협회, CJ대한통운, 한전산업개발,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자유총연맹, 

세계청소년문화재단 

※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와 한국협회에 동시 가입한 회원들은 한국협회에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가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연회비는 유엔글로벌콤

팩트 가치확산에 사용됩니다.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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